
일본의 멘꼬오렌(綿工連) - 수출진흥을 주력사업으로 

일본의 멘꼬오렌 수출진흥부회(輸出振興部會)는 2006년에 이어 2007년도에

도 수출진흥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. 멘꼬오렌은 ‘수출에 관심이 있으며 

적극적이고 의욕적(意慾的)인 기업은 산지(産地)를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참

가해 주기 바란다’고 불러들이고 있으며, 개척하려는 시장, 목적별로 그룹을 

만들어 조사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생산공장에서 실천(實踐)하기 위하여 토론

하고 검토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. 

멘꼬오렌은 2002년 3월에 통상(通商)위원회를 만들었고, 2006년 10월에 이 

위원회에 수출진흥부회(部會)를 만들었다. 당시 섬유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

경이 어려운 가운데 일본 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제품

에 대한 일본 내 수요를 개척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

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통상위원회를 만들고 수출진흥대책을 

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발족하였다. 그간 상하이ㆍ홍콩시장 조사시찰

단을 파견한 바 있고 2006년에는 방콕시장의 조사도 실시하였다. 

또한 2004년 2월에는 상하이 상설(常設)전시장을 개설하고 직포기업 7개사

가 상설전시해 오고 있었는데, 중국비즈니스의 변화, 소요비용과 효과와의 

관계 등의 이유로 2005년 7월 철수하였다. 2006년에는 수출진흥책 재구축(再

構築)을 위하여 새로운 멤버를 만들었다. 

다만 멘꼬오렌 사무국과 회원 각사와의 사이에 적지 않은 갭(gap; 차이)이 

있는 것도 사실이었다. 이 멤버에 가입하였다고 바로 수출비즈니스로 이어진

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조급하다. 수출은 기업이 각기 추진하는 것이며, 



멘꼬오렌은 수출마인드(mind)가 있는 직포기업에게 수출로 접근하게 하고 서

포트(support) 등의 업무로 제한된다. 

현재 멘꼬오렌 수출진흥부회의 멤버는 16개 직포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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